
		
			[image: Cover image]
		

	
    
      
        
          	
          	
        

        
          	
        

        
          	
            [ Article ]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 Vol. 0, No. 80, pp.123-149
        

        
          	ISSN: 1229-3830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0

        

        
          	Received  28 Oct 2020
Revised  10 Dec 2020
Accepted  11 Dec 2020

        

        
          	
            JKFR_2020_n80_123

            DOI: 
            https://doi.org/10.20483/JKFR.2020.12.80.123
          
        

        
          	
            현덕 문학작품의 내재적 동일성 연구 : ‘관점의 전환’을 중심으로
          
        

        
          	
            
              
                Park, Ju-Hye
                **
              
            

          
        

        
          	
        

        
          	
            A Study on Inherent Identity of Hyundeok’s Literature : Focused on ‘Change in Perspective’
          
        

        
          	
            
              
                박주혜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국어교육위원회 강사

        

        
          	
        

        
          	
            

            

          
        

      

      
        
          	
          	
        

      

      
        
          
            Abstract
          
        

        
          본 논의에서는 현덕의 문학작품을 꿰뚫는 작품의 내재적 동일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것은 곧 작가 자신을 구성하는 자기의식이자 내재적 중핵이다. 작품 전체에 내재해 있는 동일성은 곧 작가를, 작가가 창작한 작품을 구성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다. 이를 위해 인물의 ‘생명력’과 그를 구체화하는 ‘관점의 전환’이 작가의 내재적 중핵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임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덕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과 작중인물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작가 현덕이 소설, 소년소설, 유년 동화라는 여러 장르의 발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본다. 이를 위해 우선 현덕이 폭발적으로 작품을 발표했던 1938년부터 1940년 사이의 중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암울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선의 변주를 통하여 작품의 중요한 핵심을 깊이 있게 드러낸다. 죄책감, 남들과 다르지 않던 이기적인 마음, 인물의 위선 속에 각 작중인물들의 생명력이 드러난다. 현덕의 소설에서 독자의 관점을 옮겨놓는 결말은 각 인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를 더욱 깊이 있게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년소설에서는 성인이 못된 주인공들이 여러 사건을 통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사건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를 고민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연시되는 기존의 가치와 잣대를 뒤집을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전환은 주인공들이 서 있는 세계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마지막으로 유년동화에서는 연작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인공 노마를 통해 생명력을 보여준다. 실체적 현실에서 노마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질서를 세워 어디서도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패배 자체를 승리로 제시하려는 관점의 전환을 통하여 인물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가 현덕이 작품을 창작하는 데 어떠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 현덕은 실체적 현실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찾아냈고, 인물들의 현실을 통하여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작중인물이 그 현실에서 고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만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지점에 관점의 전환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인물들의 생명력을 살펴볼 수 있다. 장르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야말로 현덕 문학을 이루고 있는 내재적 동일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In this study, it aims to explore the inherent identity of works penetrating Hyundeok's literature. That is the self-consciousness and immanent core of composing the writer himself. The identity inhered in the entire works is the greatest power composing the writer himself and the works he created. To this end, it will examine that the 'life force' and the ‘change in perspective' embodying it are important factors to compose the inherent core of the writer. First, it analyzes focusing on Hyundeok's important works between 1938 and 1940 when he explosively released works.

          In his novel, it specifically shows the grim reality through various aspects of the main character. In the last part, it revealed the important core of the work in depth through the variation of gaze. It reveals the life force of each characters in their guilt, selfish mind that was no different from others, and hypocrisy.

          In boy novels, it can be found that the protagonists who have not yet become adults feel confused through various events and agonize over the right value through the events. The change in perspective that can reverse the existing values and standards that are taken for granted occurs right in that process. This change turns the world itself where the character stands.

          Finally, in the children's stories, Noma, the protagonist, who continues to appear in the sequence novels, shows the life force. In substantive reality, Noma always has no choice but to be defeated, but he sets his own order by himself and shows that he is not defeated anywhere. It can be reaffirmed the character's identity through a change in perspective of presenting the defeat itself as a victory.

          Hyundeok found more negative aspects in the substantive reality and showed them in detail through the reality of the characters. However, he doesn't just want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to be in agony, sorrowful, and difficult in that reality. At this point, a change in perspective plays key role, and it allows to examine the life force of each character. Regardless of genre characteristics, it can be said that these characteristics all appearing the same are the inherent identity of Hyundeok literature.

        

      

      
        Keywords: 
Hyundeok, Hyundeok's literature, life force, variation of gaze, change in perspective, Inherent Identity
키워드: 현덕, 현덕의 문학작품, 생명력, 시선의 변주, 관점의 전환, 내재적 동일성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86156)

    

    

  
    
      References
      
        
          	
          	
        

        
          1. 기본 자료
          
            
              	
              	
            

            
              	
                
                  1. 
                
              
              	현덕, 원종찬 편, ｢남생이｣, ｢경칩｣, ｢군맹｣, ｢하늘은 맑건만｣, ｢월사금과 스케이트｣, ｢물딱총｣, ｢용기｣, 『현덕전집』, 역락, 2009.
            

            
              	
                
                  2. 
                
              
              	현덕, ｢내가 영향 받은 외국작가-도스토예프스키｣, 『조광』, 1939년 3월.
            

          

        

        

        
          2. 논문
          
            
              	
              	
            

            
              	
                
                  3. 
                
              
              	공성수, ｢현덕 문학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4. 
                
              
              	김선미, ｢현덕 동화의 인물 유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5. 
                
              
              	박영기, ｢현덕 연구 : ｢경칩｣, ｢남생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2회, 한국아동문학학회, 2006.
            

            
              	
                
                  6. 
                
              
              	박영기, ｢김유정과 그의 벗, 현덕의 문학 연구-들병이 소설과 ｢두포전｣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6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7. 
                
              
              	박주혜, ｢한국 근대 아동문학 장의 형성과 구조적 폭력의 상관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8. 
                
              
              	방재석, 김하영, ｢현덕 유년동화의 놀이 모티프에 나타난 현실 인식:노마 연작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30권,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9. 
                
              
              	염희경, ｢1930년대 후반 현덕의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10. 
                
              
              	원종찬, ｢현덕 문학에 나타난 부권 부재와 회복의 열망 : 발굴작품 『광명을 찾아서』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제3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11. 
                
              
              	이진숙, ｢현덕 소설의 갈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12. 
                
              
              	정성란, ｢현덕 동화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13. 
                
              
              	정유리, ｢현덕 동화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4. 
                
              
              	최승은, ｢현덕의 동화와 소년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3. 저서
          
            
              	
              	
            

            
              	
                
                  15. 
                
              
              	원종찬, 『한국 근대문학의 재조명』, 소명출판, 2005.
            

            
              	
                
                  16.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17.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18.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카페』, 새물결, 2013.
            

            
              	
                
                  19. 
                
              
              	알렌카 주판치치, 이성민 옮김,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b, 2004.
            

          

        

      

    

    

  OEBPS/images/big_0_80.jpg
ISSN 1229-3830

i i

HI80E 2020. 12

| hegmEg |

238
use
g
L]
s
L]
dia
L]
siagol
ELES
248
2z8
oz
o8]

HigA] TEAIS] FiL,0 LiEf ‘2 o] S2dnt M 2ALe] EAlM
A4 SIS Siot Of2e Ade) ofm E

‘U wed Ak (ool Hein u

A XL AfARS] 7191 BT} A4S SAEY S5

Bie SeraEe] U SUY o

1960KCH FHiel cHEAHIAIS| BED BHOR K| 547
A0IA Lizte] S0t 2 olo]

Afgole| HZ 9

ofelel Aalo} sigrol A2 Aol

He71(1945~48) 3t SOURIOl AIE CIiE EHBIAY S
12 So nis o|=sie] S B FH

a2 BOIANON LiEK 25! BAI40| waigs
zieo] A Teitlolo} Fgol) o7

OIAIE Adle] AR BAIPRS} FASel 21

siEpiclAsls]
htp://fiction.scholarweb.kr

= B TR






